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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atus of young renters’ perception of home purchase and their financial preparation, and to examine the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and preparation with a focus on their consumption propensity (CP). In April 2021,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00 young renters (age 20-39 years) nationwide and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Young renters tended to perceive home purchase as necessary, and 68.0% of them were financially preparing themselves for future home purchase. However, the unfavorable economic situation and negative outlook on the realities of housing purchase appeared to be the biggest obstacles in their financial preparation for home purchase. (2) Through factor analysis, two factors on perception of home purchase (essential-perception factor and active-tendency factor) and four CP factors (conspicuous CP factor, impulse CP factor, prudent CP factor, and planned CP factor) were retrieved. (3) The essential-perception factor on home purchase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prudent CP factor and household size; and the active-tendency factor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conspicuous CP factor, household size, income level, and impulse CP factor. (4) Actual financial preparation for home purchase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and essential-perception factor on home purchase. CP factors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actual financial preparation.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accumulate assets by stabilizing their employment, increasing their income, and expanding the supply of affordable rental housing in order to promote their financial preparation for hom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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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거주의 안정성과 주택자산의 보유라는 점에서 자가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점유유형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꾸준히 제기되었던 고용불안, 실업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초반 8% 이하 수준에 머물던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현대경제연구원, 2021)이 2021년 2월에는 10%를 넘어서서 전체 실업률(4.9%)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통계청, 2021) 청년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소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자발적 무직자)’ 청년층의 확산으로 청년층의 주거독립과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반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0a).

      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나 가구소득에 비하여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해 PIR(price-to-income ratio,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매매가격 배율)은 5.4로(국토교통부, 2020b), 이는 가구의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할 경우 주택구매에 5.4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PIR은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데, 2019년 가구소득 순위가 하위 40%에 해당하는 1∼4분위 가구의 중위수 기준 PIR은 8.9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구소득의 저축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가격과 가구소득,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대출한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축 등을 통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자산을 축적하고 자금조달 능력을 갖추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청년, 소위 ‘MZ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한경닷컴, 2021))’에게는 기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미래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현재 상황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와 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플렉스(flex: ‘돈을 쓰며 과시하다’는 뜻의 신조어(한경닷컴, 2019))’와 같은 소비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소비성향은 타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 임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성향을 중심으로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년의 정의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정책보고서와 학술논문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연구자에 따라서 ‘20세 이상 34세 이하’(김보경, 2017; 이승주, 2017; 이현정, 2015), ‘20세 이상 40세 이하’(이소영, 정의철, 2017), ‘만 23세 이상 39세 이하’(이찬 외, 2019), ‘25세 이상 39세 이하’(이수욱, 김태환, 2016)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룬 기존 다수의 학술연구에서 청년의 최소연령을 20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으로 정의하였다는 점과, 주택시장 관점에서 생애 첫 자가 구매시기, 차가 마련시기와 결혼연령(2010년 기준 남성 31.8세, 여성 28.9세)을 토대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한 이수욱, 김태환(2016)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범위를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이는 연구를 진행한 시점(2021)에서 보았을 때 1982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자들에 해당되며, 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인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와 거의 동일한 연령대로 간주할 수 있다.

      

      
        2. 청년(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특성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양식(이진아, 2010)이다.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공감만세(2020)는 서울특별시 거주 M세대(밀레니얼 세대, 1980년∼1994년 출생한 세대)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미래의제와 관련된 116개의 키워드를 5개 분야(라이프스타일, 경제·일, 커뮤니티·관계, 미래·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는 M세대와 Z세대 공통적으로 웰니스(웰빙, 행복, 건강), 재미·즐거움, 여가, 자유, 자기개발 등 ‘삶의 질’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Z세대가 여가와 즐거움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에서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하였다.

        20∼30대, 즉, MZ세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소비특성은 ‘플렉스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박태호 외(2020)는 플렉스 소비는 MZ세대가 자랑하기 위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품을 구매하는 하나의 소비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연구자는 MZ세대가 구매력을 가진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합리적 소비와는 거리가 먼 과소비로 보일 수 있는 플렉스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MZ세대의 플렉스 소비는 단순히 비싼 상품 등을 과시하기 위해 지나치게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절약을 해서 자가를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비 가치관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3. 청년의 주택보유의식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0b)에 따르면 전체 응답 가구의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구주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아진다. 또한 동일 보고서에서 자가 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이 가장 높고, 전세, 무상,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순으로 주택보유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에서는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은 72.5%로, 2018년 71.0%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일반가구의 84.1%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의 주택보유의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고 분석하였다(국토교통부, 2020a). 해당 보고서에서 ‘내 집 보유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가구가 꼽은 ‘내 집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안정 차원(89.5%)’이었으며,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청년가구가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자가 마련보다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59.7%)’이었고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28.2%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4. 청년의 주거특성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0a)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가구 중 1인가구(59.2%)와 임차가구(77.4%)의 비율이 높다. 특히 청년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의 임차비율(38.1%)의 2배 가량으로 높아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13.3%가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체 일반가구 중 비주택 거처 거주가구 비율이 4.6%인 것과 비교할 때 주거환경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청년가구 중 임차가구의 중위수 기준 RIR(rent-to-income ratio,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7.7%였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76.3%)이 전체 일반가구(65.0%)보다 높은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0a).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청년 임차가구 중 31.4%가 현재 거주하는 주호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유상 또는 무상의 자금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주거비 과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는 저소득 1인 가구일수록,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김비오, 2019).

      

      
        5. 관련 선행연구 동향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소비성향 측면과 주택구매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소비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령별 소비자 집단의 소비의식(허경옥, 2001), 화장품 구매 결정 요인(강이주, 신자빈, 2006),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조윤기, 이상민, 2008), 패션 명품과 복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박혜선, 2007), 충동구매와 구매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제심, 201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성향 자체만을 연구했거나, 소비성향과 다른 행동 특성 등과 연관하여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성향과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 미래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주택구매 측면의 연구는 청년의 주택구매의향과 주택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중 이찬 외(2019)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가구(만 23∼39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주거적 요인, 교통적 요인들에 따른 주택구매의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혼이거나 주거관리비 부담정도가 낮을수록, 월세 또는 전세 거주자일수록, 미래 주거욕구가 높을수록 주택구매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2010년과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가구의 주택보유의식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황윤상(2018)의 연구에서는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낮거나, 기혼자일수록, 수도권이나 시지역(광역시, 자치시)이 아닐수록, 이사횟수가 많고, 비주택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일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정(2015)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임차가구의 주택보유 의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유배우자일 경우 주택보유 의식이 강해지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나 현재 주택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주택보유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소영, 정의철(2017)은 2006년과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임차가구(가구주 20∼40세)의 주택구매 계획과 저축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 임차가구는 주택구매 계획에 있어 소득 안정성을 고려하는데, 가구주의 근무형태가 상용직일 경우와 기혼일 경우 주택구매 계획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구매 측면에 관련한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주거 특성이 주택구매 의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의 소비성향과 주택구매 관련 인식과 미래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청년의 주택구매 관련 인식과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실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소비성향과 연관지어서 탐색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청년 임차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나이: 20∼39세(1982∼2001년 출생)
- 현재 거주유형: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독립 거주
- 현재 점유유형: 전·월세
- 결혼상태: 미혼
- 학생 여부: 비학생
- 현재 거주 주택 외 타지에 주택 소유 여부: 소유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청년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이 학생일 경우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경우, 경제력이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구매에 관한 인식이 막연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 아니면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한 경우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이소영, 정의철, 2017; 이찬, 2019; 이찬 외, 2019; 이현정, 2015; 황윤상, 2018)에서 주택구매 의사 등에 혼인 여부(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이 결혼했을 경우, 특히 배우자가 본 연구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대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적 준비 상황이 청년 본인이 아닌 다른 가구구성원(배우자)의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를 미혼자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가 점유 상태이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의 타지에 주택 보유 여부가 주택보유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지현, 2017)의 결과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적 준비 상황이 이질적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나 타지 주택 보유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크게 소비특성,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응답자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소비성향에 관련한 문항은 기존 연구(강현정, 2012; 김민정, 2007; 유계숙, 2014)에 기반하여 계획소비, 타인의식소비, 과시소비, 충동소비 등 다양한 소비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서술문 형태로 개발하였다.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 문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사용된 주택보유의식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에 주택구매나 주택보유의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와 관련한 조사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거실태조사에 사용된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비전문가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1차 개발된 설문지의 프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설문문항은 전문 조사업체에 의하여 온라인설문형태로 구현되었다. 온라인설문 형태에서는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성향은 세부문항 수가 각각 12개와 17개로 많았기 때문에, 문항의 순서에 따른 응답 성실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무작위순서로 노출되도록 설정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21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0부의 유효응답을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의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응답자 특성과 소비성향이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응답자 특성과 소비성향,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통계분석에는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이변량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판별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전반에 걸쳐서 IBM SPSS 25.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모형
          
          

          

        

      

    

    

  
    
      Ⅳ.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 특성은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응답자 중 54.5%가 남성으로 남녀 비율이 유사하였고, 72.5%가 30대였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90.0%로 높게 나타났고 고용상태는 전일제 근로자가 71.0%로 나타났다(<표 1>). 2019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0b)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하위(소득 1∼4분위, 월평균 249만원 이하)’, ‘중위(소득 5∼8분위, 월평균 250∼464만원)’, ‘상위(소득 9∼10분위, 월평균 465만원 이상)’ 등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의 소득수준 구분을 적용하여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소득하위(월평균소득 249만원 이하)’, ‘소득중위(월평균소득 250∼464만원)’, ‘소득상위(월평균소득 465만원 이상)’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소득중위의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고, 소득하위는 41.0%, 소득상위는 6.0% 순으로 소득상위 응답자의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45.0%로 가장 많았다. 점유유형으로는 52.0%가 전세였으며, 아파트 거주자가 20.0%, 1인가구의 비율은 82.0%로 각각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n
              	%
            

          
          
            	N
            	200
            	100.0
          

          
            	성별
            	 남성
            	109
            	54.5
          

          
            	 여성
            	91
            	45.5
          

          
            	연령대
            	 20대(20∼29세)
            	55
            	27.5
          

          
            	 30대(30∼39세)
            	145
            	72.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
            	10.0
          

          
            	 대졸 이상
            	180
            	90.0
          

          
            	고용상태
            	 전일제 근로자
            	142
            	71.0
          

          
            	 그 외
            	58
            	29.0
          

          
            	소득수준A
            	 소득하위(월평균소득 249만원 이하)
            	82
            	41.0
          

          
            	 소득중위(월평균소득 250만원∼464만원)
            	106
            	53.0
          

          
            	 소득상위(월평균소득 465만원 이상)
            	12
            	6.0
          

          
            	거주지역
            	 서울
            	90
            	45.0
          

          
            	 인천·경기도
            	44
            	22.0
          

          
            	 5대 광역시 및 세종
            	39
            	19.5
          

          
            	 그 외 도 지역
            	27
            	13.5
          

          
            	점유유형
            	 전세
            	104
            	52.0
          

          
            	 월세
            	96
            	48.0
          

          
            	주택유형
            	 아파트 거주
            	40
            	20.0
          

          
            	 그 외
            	160
            	80.0
          

          
            	가구규모
            	 1인가구
            	164
            	82.0
          

          
            	 2인 이상 가구
            	36
            	18.0
          

        

        
          
            A2019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0b)의 소득수준 구분(p.52, 표 III-3)에 근거하여 소득수준을 구분함
          

        

        

      

      
        2.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
        현재 주택구매와 이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2개의 진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수준을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구매는 꼭 필요하다’와 ‘나는 나의 수입 중 일부를 주택구매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이 4.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나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 ‘내 집 마련(주택구매)는 필수적이다’, ‘주택구매는 중요한 자산증식 수단이다’, ‘주택구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면 주택구매를 위한 준비(저축,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표 2>), 전반적으로 주택구매와 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자력 주택구매 가능성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택구매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도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2> 
				
          

          
            주택구매 관련 인식
            (N=200)

          
          

        

        
          
            
              	문항
              	평균
              	SD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구매는 꼭 필요하다
            	4.3
            	1.175
          

          
            	나는 나의 수입 중 일부를 주택구매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
            	1.088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
            	4.1
            	1.285
          

          
            	내 집 마련(주택구매)은 필수적이다
            	4.1
            	1.162
          

          
            	주택구매는 중요한 자산증식 수단이다
            	4.1
            	1.138
          

          
            	주택구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4.1
            	1.190
          

          
            	내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4.0
            	1.243
          

          
            	나는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면 주택구매를 위한 준비(저축,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4.0
            	1.051
          

          
            	나는 주택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
            	3.5
            	1.177
          

          
            	전세나 월세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주택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3.5
            	1.314
          

          
            	마음에 드는 주택이 생긴다면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
            	3.2
            	1.308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경제적 도움 없이 나의 능력만으로 주택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1
            	1.369
          

        

        
          
            주.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함.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 측정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일련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해법에서 요인로딩과 내적 일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경제적 도움 없이 나의 능력만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나 월세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주택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내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등 3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을 이용한 2요인 해법(주성분분석, 이쿼맥스 회전방식)이 최적해법으로 도출되었다(<표 3>). 첫 번째 요인은 주택구매가 노후준비나 자산증식에 필수적이며,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필수인식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이 .885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필수인식 요인에 포함된 7개 문항의 평균값은 4.2였다. 두 번째 요인은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해야 하며, 주택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는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적극성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적극성향 요인은 2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크론바흐 알파값은 .668로 다소 낮았으며, 추가적으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항목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04, p=.000)가 나타났다. 적극성향 요인의 평균은 3.3이었다.

        
          <표 3> 
				
          

          
            주택구매 관련 인식 요인
          
          

        

        
          
            
              	요인
              	항목
              	요인 로딩
              	크론바흐 알파
              	요인 평균A
            

          
          
            	요인1: 필수인식 요인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 구매는 꼭 필요하다
            	.822
            	.885
            	4.2
          

          
            	나는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면 주택 구매를 위한 준비(저축·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767
          

          
            	나는 나의 수입 중 일부를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40
          

          
            	내 집 마련(주택 구매)은 필수적이다
            	.729
          

          
            	주택 구매는 중요한 자산증식 수단이다
            	.691
          

          
            	주택 구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671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
            	.668
          

          
            	요인2: 적극성향 요인B
            	마음에 드는 주택이 생긴다면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
            	.833
            	.668
            	3.3
          

          
            	나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
            	.812
          

        

        
          
            주. 주성분분석과 이쿼맥스(Equamax) 회전방식을 사용한 결과임. 원변수는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함.
          

          
            A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
          

          
            BPearson 상관계수(r)=.504 (p=.000)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과 적극성향 요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534, p=.000).

      

      
        3.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전체 응답자의 68.0%(136명)가 현재 저축이나 투자 등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준비 유형(복수응답 가능)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주택 청약 저축’(119명)이었으며, ‘예금, 적금’(99명), ‘주식, 펀드’(68명), ‘부동산 투자’(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유형(복수응답)
            (N=136)

          
          

        

        
          
            
              	구분
              	n
              	%
            

          
          
            	 주택 청약 저축
            	119
            	59.5
          

          
            	 예금, 적금
            	99
            	49.5
          

          
            	 주식, 펀드
            	68
            	34.0
          

          
            	 부동산 투자
            	1
            	.5
          

          
            	 기타
            	1
            	.5
          

        

        
          
            주. 제시된 백분율은 주택구매를 위해 현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36명에 대한 백분율임.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백분율의 합은 100.0을 초과함.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4명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빈번한 것은 ‘현재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서(60.9%)’와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43.8%)’로, 경제적 상황과 주택구매 현실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N=64)

          
          

        

        
          
            
              	구분
              	n
              	%
            

          
          
            	 현재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서
            	39
            	60.9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28
            	43.8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것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7
            	10.9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7
            	10.9
          

          
            	 미래에 주택을 구매할 때 가족, 친척 등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6
            	9.4
          

        

        
          
            주. 제시된 백분율은 주택구매를 위해 현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4명에 대한 백분율임.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백분율의 합은 100.0을 초과함.
          

        

        

      

      
        4. 소비성향
        청년의 소비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획소비성향, 타인의식소비성향, 과시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 등과 관련한 17개 진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수준을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할인 기간이나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를 하는 편이다’, ‘나는 물건 구매 전 여러 상점과 제품을 비교한다’,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리뷰, 조언 등)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나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편이다’ 등과 같이 합리적 소비와 계획적 소비와 관련한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반면, 중독적 소비성향이나 타인을 의식한 소비성향과 관련한 문항의 평균은 낮았다.

        
          <표 6> 
				
          

          
            소비성향
            (N=200)

          
          

        

        
          
            
              	문항
              	평균
              	SD
            

          
          
            	 나는 할인 기간이나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를 하는 편이다
            	4.4
            	1.040
          

          
            	 나는 물건 구매 전 여러 상점과 제품을 비교한다
            	4.2
            	1.033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리뷰, 조언 등)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4.1
            	.998
          

          
            	 나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편이다
            	4.0
            	1.058
          

          
            	 나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을 할인행사나 쿠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
            	3.6
            	1.138
          

          
            	 나는 쇼핑하기 전에 구매할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대로만 구매한다
            	3.6
            	1.052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브랜드(명품 등)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3.4
            	1.164
          

          
            	 나는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자주 하는 편이다(YOLO, 소확행 등)
            	3.4
            	1.177
          

          
            	 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홧김비용, 보복소비 등)
            	3.3
            	1.208
          

          
            	 나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
            	3.2
            	1.176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쇼핑(물건 구매)을 더 자주 하는 편이다
            	3.2
            	1.158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3.2
            	1.275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유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3.1
            	1.110
          

          
            	 나는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3.1
            	1.230
          

          
            	 나는 남들보다 앞서서 새 제품을 경험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라고 생각한다
            	3.0
            	1.318
          

          
            	 나는 SNS 등을 이용하여 주변에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0
            	1.302
          

          
            	 나는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
            	2.8
            	1.247
          

        

        
          
            주.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함.
          

        

        

        소비성향 17개 문항을 이용하여 일련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7개 문항을 모두 사용한 4요인 해법(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방식)이 최적 해법으로 도출되었다(<표 7>). 첫 번째 요인은 소비의 과시, 평판과 유행의 중시, 타인의식, 현재의 행복을 위한 소비 등에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시소비성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852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고, 6개 문항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요인 평균은 3.1(6점 척도)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충동에 의한 소비, 소비 중독 성향 등과 관련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충동소비성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요인 역시 크론바흐 알파값이 .833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요인 평균은 3.2였다. 세 번째 요인은 물건 구매 전 상점 또는 제품을 비교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고, 할인기간이나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중한 소비와 관련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중소비성향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해당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크론바흐 알파값은 .678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문항 간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용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신중소비성향 요인의 평균은 4.2였다. 마지막 요인은 계획적인 소비와 관련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계획소비성향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계획소비성향 요인은 2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크론바흐 알파값이 .648로 낮았지만, 두 문항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계획소비성향 요인의 평균은 3.8이었다. 각 요인의 평균으로 볼 때, 청년 응답자는 신중소비 경향과 계획소비성향에 비하여 과시소비나 충동소비성향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출된 네 가지 소비성향 요인 중 과시소비성향 요인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욜로 소비성향과 플렉스 소비성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충동소비성향 요인은 중독소비성향도 내포하고 있다.

        
          <표 7> 
				
          

          
            소비성향 요인
          
          

        

        
          
            
              	요인
              	항목
              	요인 로딩
              	크론바흐 알파
              	요인 평균A
            

          
          
            	요인1: 과시소비성향 요인
            	나는 SNS 등을 이용하여 주변에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744
            	.852
            	3.1
          

          
            	나는 남들보다 앞서서 새 제품을 경험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라고 생각한다
            	.731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브랜드(명품 등)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677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유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644
          

          
            	나는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639
          

          
            	나는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자주 하는 편이다 (YOLO, 소확행 등)
            	.613
          

          
            	요인2: 충동소비성향 요인
            	나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을 할인행사나 쿠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
            	.829
            	.833
            	3.2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쇼핑(물건 구매)을 더 자주 하는 편이다
            	.684
          

          
            	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홧김비용, 보복소비 등)
            	.653
          

          
            	나는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
            	.613
          

          
            	나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자주 있다
            	.588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547
          

          
            	요인3: 신중소비성향 요인B
            	나는 물건 구매 전 여러 상점과 제품을 비교한다
            	.822
            	.678
            	4.2
          

          
            	나는 할인 기간이나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를 하는 편이다
            	.761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리뷰, 조언 등)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681
          

          
            	요인4: 계획소비성향 요인C
            	나는 쇼핑하기 전에 구매할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대로만 구매한다
            	.799
            	.648
            	3.8
          

          
            	나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편이다
            	.767
          

        

        
          
            주.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한 결과임. 원변수는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함.
          

          
            A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
          

          
            BPearson 상관계수(r) > .280 (p=.000)
          

          
            CPearson 상관계수(r)=.479 (p=.000)
          

        

        

        네 개의 소비성향 요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시소비성향 요인은 그 외 모든 3가지 소비성향 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충동소비성향 요인은 과시소비성향 요인과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중소비성향 요인과 계획소비성향 요인은 충동소비성향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요인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8>).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는 과시소비성향 요인이나 충동소비성향 요인은 신중소비성향 요인이나 계획소비성향 요인과는 상반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과시소비성향 요인은 신중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 각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며, 충동소비성향 요인 역시 신중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 각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들의 소비성향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충동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획소비성향이 낮다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소위 욜로 또는 플렉스 소비성향로 볼 수 있는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일수록 신중소비성향이나 계획소비성향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표 8> 
				
          

          
            소비성향 4요인의 상관관계
            (N=200)

          
          

        

        
          
            
              	요인
              	과시소비성향 요인
              	충동소비성향 요인
              	신중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
            

          
          
            	과시소비성향 요인
            	1
            	.715***
            	.210**
            	.249***
          

          
            	충동소비성향 요인
            	.715***
            	1
            	n.s.
            	n.s.
          

          
            	신중소비성향 요인
            	.210**
            	n.s.
            	1
            	.340***
          

          
            	계획소비성향 요인
            	.249***
            	n.s.
            	.340***
            	1
          

        

        
          
            주. p<.05 수준에서 유의한 피어슨 상관계수(r)만 제시함.
          

          
            **p<.01, ***p<.001
          

          
            n.s.: not significant
          

        

        

      

      
        5. 응답자 특성과 소비성향이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고용상태, 소득수준, 거주지역, 점유유형, 주택유형, 가구규모), 그리고 소비성향(과시소비성향 요인, 충동소비성향 요인, 신중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이 주택구매 인식 2개 요인(필수인식 요인, 적극성향 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련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필수인식 요인(회귀모형 1)과 적극성향 요인(회귀모형 2) 각각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아홉 가지 응답자 특성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총 11개 변수와 소비성향 4개 요인 등 총 15개 변수이다(<표 9>). 독립변수 투입 방식은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9>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특성
              	변수
              	유형
              	측정수준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
            	더미변수
            	1=여성, 0=남성
          

          
            	연령대
            	20대
            	더미변수
            	1=20대, 0=30대
          

          
            	최종학력
            	대졸
            	더미변수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고용상태
            	전일제
            	더미변수
            	1=전일제 근로자, 0=그 외
          

          
            	소득수준
            	소득하위
            	더미변수
            	1=소득하위, 0=소득중·상위
          

          
            	거주지역
            	서울
            	더미변수
            	1=서울, 0=그 외
          

          
            	인천·경기도
            	더미변수
            	1=인천·경기도, 0=그 외
          

          
            	5대광역시·세종
            	더미변수
            	1=5대광역시·세종, 0=그 외
          

          
            	주거 특성
            	점유유형
            	전세
            	더미변수
            	1=전세, 0=월세
          

          
            	주택유형
            	아파트
            	더미변수
            	1=아파트, 0=그 외
          

          
            	가구규모
            	1인가구
            	더미변수
            	1=1인가구, 0=2인 이상 가구
          

          
            	소비성향
            	과시소비성향 요인
            	과시소비성향 요인
            	연속변수
            	6점 척도A
          

          
            	충동소비성향 요인
            	충동소비성향 요인
            	연속변수
            	6점 척도A
          

          
            	신중소비성향 요인
            	신중소비성향 요인
            	연속변수
            	6점 척도A
          

          
            	계획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
            	연속변수
            	6점 척도A
          

        

        
          
            A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
          

        

        

        
          1) 회귀모형1: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회귀모형을 볼 때, 신중소비성향 요인과 가구규모(1인가구 여부)의 선형조합이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으로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에 대하여 14.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최종단계 회귀모형 계수로 볼 때, 신중소비성향이 큰 응답자이거나 현재 1인가구인 응답자일수록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이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에 대하여 가구규모보다 신중소비성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 영향 인자: 회귀모형1
            
            

          

          
            
              
                	구분
                	값
              

            
            
              	모형요약
              	 F (p)
              	17.939 (.000)
            

            
              	 수정된 R2
              	.145
            

            
              	비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2.235
            

            
              	 신중소비성향 요인
              	.357
            

            
              	 1인가구
              	.505
            

            
              	표준화 회귀계수
              	 신중소비성향 요인
              	.320
            

            
              	 1인가구
              	.218
            

          

          
            
              주. 종속변수는 필수인식 요인(6점 척도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이며,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만 요약함.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9> 참조.
            

          

          

        

        
          2) 회귀모형2: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주택구매에 대한 적극성향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회귀모형은 과시소비성향 요인, 가구규모(1인가구 여부), 소득수준(소득하위 여부), 충동소비성향 요인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회귀모형으로 주택구매에 대한 적극성향 요인에 대하여 29.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결과를 해석하면, 과시소비성향과 충동소비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1인가구일수록, 또는 소득중·상위(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구매에 대한 적극성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주택구매에 대한 적극성향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과시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 순으로, 가구규모나 소득수준 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소비성향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 영향 인자: 회귀모형2
            
            

          

          
            
              
                	구분
                	값
              

            
            
              	모형요약
              	 F (p)
              	21.876 (.000)
            

            
              	 수정된 R2
              	.296
            

            
              	비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1.189
            

            
              	 과시소비성향 요인
              	.363
            

            
              	 1인가구
              	.646
            

            
              	 소득하위
              	-.463
            

            
              	 충동소비성향 요인
              	.208
            

            
              	표준화 회귀계수
              	 과시소비성향 요인
              	.311
            

            
              	 1인가구
              	.231
            

            
              	 소득하위
              	-.212
            

            
              	 충동소비성향 요인
              	.171
            

          

          
            
              주. 종속변수는 적극성향 요인(6점 척도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이며,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만 요약함.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9> 참조.
            

          

          

          앞선 회귀모형1과 회귀모형2에서 공통적으로 가구규모가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필수인식 요인과 적극성향 요인 모두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지현(2017)의 연구에서 가구원 수의 증가가 주택구매의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린 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대상자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지현(2017)의 연구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혼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구원 수의 증가는 결혼,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의 증가가 가구주 연령과 가구소득의 증가와 연관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20∼30대 미혼 청년 임차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의 증가가 주거비 분담 등을 목적으로 형제·자매 또는 타인과 동거하는 상황(“20대 청년, 월세 아끼려고 곰팡이 슬고 언덕에 있는 비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 2019; 유서연 외, 2014; “쪼개고 쪼갠 원룸⋯ ‘잠만 자는 방’에 내몰린 2030세대 [S 스토리]”, 2021; “치솟는 집값속 2030 ‘월세메이트’ 확산”, 2019)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지현(2017) 연구와는 상황이 다르다(추가적인 카이제곱 검정에서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연령대나 소득수준, 고용상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응답자 특성, 소비성향,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고용상태, 소득수준, 거주지역, 점유유형, 주택유형, 가구규모), 소비성향(과시소비성향 요인, 충동소비성향 요인, 신중소비성향 요인, 계획소비성향 요인), 그리고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필수인식 요인, 적극성향 요인)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제적 준비 여부(준비하고 있음, 준비하지 않음)이며, 독립변수는 앞선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15개의 응답자 특성과 소비성향 변수(<표 9>)와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 적극성향 요인 등 총 17개이다. 독립변수 투입 방식은 단계선택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구매에 대한 필수인식 요인, 소득수준(소득하위 여부), 고용상태(전일제 근로자 여부)의 선형조합으로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를 72.5%의 정확성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별분석 모형은 두 집단 중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을 88.2%의 매우 높은 정확성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더 강한 판별력을 가진다(<표 12>). 응답자의 특성과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비성향 요인 모두 경제적 준비 여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표준화 판별계수와 함수의 집단중심점으로 해석할 때, 주택구매에 대한 필요인식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중·상위이거나 전일제 근로자일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3>).

        
          <표 12>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영향 인자: 판별분석 모형 요약
          
          

        

        
          
            
              	구분
              	값
            

          
          
            	모형 적합성
            	Box 검증: F (p)
            	1.767 (.102)
          

          
            	Eigen 값
            	.183
          

          
            	정준상관계수
            	.393
          

          
            	Wilk 람다
            	.845
          

          
            	χ2 (p)
            	33.018 (.000)
          

          
            	함수의 집단중심점
            	‘준비하고 있음’ 집단
            	.292
          

          
            	‘준비하지 않음’ 집단
            	-.620
          

          
            	판별정확성(교차검증)
            	‘준비하고 있음’ 집단
            	88.2%
          

          
            	‘준비하지 않음’ 집단
            	39.1%
          

          
            	전체
            	72.5%
          

        

        
          
            주. 종속변수는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준비하고 있음, 준비하지 않음)이며,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만 요약함.
          

        

        

        
          <표 13>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영향 인자: 판별함수 계수
          
          

        

        
          
            
              	독립변수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Fisher 정준 판별함수 계수
            

            
              	‘준비하고 있음’ 집단
              	‘준비하지 않음’ 집단
            

          
          
            	필수인식 요인A
            	.568
            	5.765
            	5.165
          

          
            	소득하위B
            	-.505
            	3.204
            	4.174
          

          
            	전일제B
            	.487
            	4.959
            	3.948
          

          
            	(상수)
            	-
            	-15.278
            	-13.370
          

        

        
          
            주. 종속변수는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준비하고 있음, 준비하지 않음)이며, 단계선택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만 요약함.
          

          
            A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한 세부 문항의 산술평균
          

          
            B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9> 참조
          

        

        

      

    

    

  
    
      Ⅴ. 결론
      
        1. 결과의 요약 및 적용
        본 연구는 ‘MZ세대’로 명명되는 현재의 청년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준비 실태를 소비성향과 연관지어 탐색적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임차자들은 전반적으로 주택구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로 응답자의 68.0%가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의 플렉스 소비 성향이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비 가치관을 보인다고 주장한 박태호 외(2020)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볼 때 이들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과 주택구매 현실성에 대해서는 한 부정적 전망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청년 임차자의 소비성향(과시소비성향, 충동소비성향, 신중소비성향, 계획소비성향) 중 가장 강한 성향은 신중소비성향이었으며, 네 가지 소비성향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Z세대의 소비성향 특성으로 알려진 과시소비성향(욜로, 플렉스 등)이 큰 청년 임차자일수록 오히려 계획소비성향이나 신중소비성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시소비성향이 큰 청년 임차자일수록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무리한 대출을 받더라도 구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주택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 등의 주택구매에 대한 적극적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측면에서 소비성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청년의 과시소비성향 자체를 단순히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하는 부정적인 소비 태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시소비성향 역시 적극적인 소비 태도의 독특한 유형 중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 임차자들이 주택을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플렉스 소비의 대상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은 소비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는 소비성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며, 실제 경제적 준비 여부는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 등 경제적 특성과 주택구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일관성 있는 결과로, 주택구매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더라도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주택구매를 위한 준비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비성향에 따라서 주택구매를 위한 준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들의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와 소득증대,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하여 이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구매의 현실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적정 가격의 분양주택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주택구매에 대한 비전문적인 정보의 범람에 대응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매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포함하여 지원정책, 주택의 탐색과 선택 등에 주택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공신력 있는 주체가 개발하고 제공하여 주택구매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과정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소비성향과 주택구매에 대한 인식과 준비 실태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고유성을 갖지만,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주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조사도구의 구성을 포함한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200명이라는 표본 규모도 본 연구의 결과를 청년 임차자의 성향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를 활용하여 더 큰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유사연구를 진행하거나, 청년층과 타 연령층의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청년의 소비성향과 주택구매 준비의 관계에 대하여 더 명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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